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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세상은 현재 세상과 비슷하겠지만, 특히 현재 세상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죽음과 눈물, 그리고 죽음과 눈물을 야기하는 모든 특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의미가 그것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듯이, 

계시록 곳곳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어두운 혼돈 

세력이다. 바다는 첫 번째 괴물이 등장했던 자연의 원소다. 바다는 처음 하늘에 

들어 있었다. 다시 말해, 기물의 일부로 거기 있다는 의미에서, 또 그 경계선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